
�1�. 天홉흙빼 �2�. 훌훌훌術
世會�.훌 g훌훌훌훌

A倫훌훌 行훌홉훌k

地方톨遭 作홈홉U{

�3�. 홉훌爭홉 �4�. 爭홉相짧

짧짧爭Pi 훌巧相9톨

行檢爭. 爭홈相t홈

作짧爭便 爭便相保

�5�. 天홉짧惡也
世會與利也

A倫훌훌也

地方保生也

6.짧惡之勢行홈之횟也

興利之會行뽑之會也

사상의학회지
�J�. �o�f�. �C�o�n�s�t�. �M�e�d�.

�V�o�l�.�4�. �N�o�.�1�. �1�9�9�2�.

李濟罵의 格致훌 中 簡略에 關한 考察

�( 天勢 天時를 中心�A로 �)

훌훌훌훌 �. �. 홈炳 ���. �.宋-炳 �*

�I�. 톰 �t 홉

孔子는 「天뻐」이란 ‘主홈的으로 先天뺨 �J 道
德心과 客홉的으로 運옮을 의마한다”하였다

�1�)

효子는 孔子의 「天命」을 性 �( 先天的 道德

心 �) 과 빼 �( 運命 �) 으로 分類하였다
�1�)

이와같은 性 �(知�) 과 옮 �(行�) 을 東훌는 「天

홉 �J �r 天時 」에서 知�A의 방볍으로 샤용하였다 �.
東武는 「홈行홉 �J �(�1�8�8�2 년 �. �4�7 才 �) 을 지은

후 「天홉 �J �r 天時」外 �7 짧을 빼完하여 「짧

�I�I�!�J 을 完成하였다 �.�( �1�8�9�0 년 �5�5 才 �)

「훌行짧」에서는 性인 仁�훌�禮�흉와 心

愈인 鄭�홉�負�爛을설명하여 心愁훌훌的知�r�A

홉올 밝혔다연
�2�) �r 天홉」에서의 知�A은 天과

性 �( 知 �; �t�:�- 義�없�智 �) 을 中心으로 宇寅와 흩�t

會와 �A間과의 相효運係性에서 �c�. 훌�禮�홈가
어떤 방향으로 표현되는 가를 論하여 知 �A의

방법으로 상았고 「天時 �J 에서의 知�A은 天과

命 �( 行 �; 意 �, 心�, 身 �. 力 �) 을 中心으로 宇寅 �, 화會 �,

�A 間 �{團 �A과의 관계에서 意�心�身�力�( 意 �1훌뼈志 �)

이 어떤 상태이어야 知 �A을 할 수 있는가를꿇

하였다 �.
그러므로 論者는

�*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

「天홉 」에서 知性으로서 ���A 에 이르는 과

정과 「天時」에서 知옮 �(行�) 으로서 ���A 에 이

르는 과쟁을 살펴봄으로써 性命으로서의 ���A

.을 �i를察하고자 한다 �.

�l�l�. 훌 �f�:�J

天 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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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7�. 天擬훤훌 �8�. 橋變값達

世흉훤꿇 a용�3欲顧
/＼身훤뼈 行옳欲웠

地址훤固 O\ù3�f�.�k�'�t�:�r

�9�. 었達圖勢 �1�0�. 圓勢得智

欲願뼈현 圖會得k옆

f.ki앗圖倫 圖倫낌훌훌

欲't:r뼈方 뼈方得t

�I�I�. 意頭通環 �1�2�. 通環多훨

心上出춤 出奇뽑算

身表行正 行正염復

形止好活 好活愛得

�1�3�. 多變智也

맑좋�i합也

검復훌훌也

생훌得t也

�1�4�. 樓變Z心是非之빼也

짧率之心然敬Z端也

行檢之心훌惡之端也

作盧:L'心뼈l隱Z端也

�1�5�. 홈物附地誠信者得聚

萬身行倫正直者帥群

엉$훌훌훌世默通者持統

萬쩌용훌天周察者用憐

�1�6�. 世間홉眼聚力服훌 �1�7 �. 何名Z雄大作處也
天下聽耳聚行從훗 何名之傑大行檢也

地上@훌훌聚홉%훌雄 何名Z豪大器率也

A中廣行�훌훌推傑 何名Z英大權變也

�1�8�. 作處誠信種成度뭘 �1�9�. 聞見高遺天下願耳

行檢正直積成흩뿔 規模宏JI:I:世問홉眼

짧率훌t通種成規模 흩뿔향關A中廣行

혐훌變周察홈훌成聞見 度f간深E훌地上盤훌

�2�0�. 뼈見固簡짧機갯也 �2�1�. 先A有心是꿇칼心

規模細빼흩fff.!f;也退A有心훌훌惡有心

흩뿔뿔�行群찢也 W훌 前有心泰敬有心

度f갚f훌짧成基갯也 흉後有心健l隱有心

�2�2�. 先A홉�勢是非m=發 �2�3�. 機若未達不動如山

退A立倫훌惡持i용 時若來휠j能決如훌j

없홈前有大�敬JI:I:健 ����b�RŸ�!�f�i�H�nˆL�-�l�I�T

按後有聚뼈l隱짧密 與大決勝持如맺홉훌훌

�2�4�. 機若詳짧何圓不全 �2�5�. 播變非훗2jS勢難也

g흉若必、勇何往不得 짧率非윷應會윷훌也

�聚成功動훨b��월 行檢非傑正倫難也

興大決勝I훌I훌不6훌 作盧非雄定方難也

�2�6�. 英然 美智未離播變

豪然 美띔未離짧率

�t�.�tq6 美義未離行檢

雄然 美t未離作mt

�2�7�. 훗者 有見宜智存心

豪者 有見宜禮存心

傑者 有見효義存心

雄者 有見효t存心

�2�8�. 쩔在播짧是調好智 好智不存其嚴有훌

i옆훈§훌率是調好剛 好뼈Ij不存其훌有狂

養在行檢f훌謂好直 好直不存其훌有較

t훈作處是謂好t二 好t不存其훌有愚

�2�9�. 智在存心是謂휠:誠 意좋得誠其iT.無훌

i몇在存心是謂心正 心若得正其心無必

養훈存心是調身흉 身若得흉其身無固

t훈存心是謂家齊 家若得혐其家無我

�3�0�. 天幾훤뼈 智者見웰

世옳훤용훌i옆者見꿇

A身톨b윌훌훌者見뼈

地址힐固 t者見固

�3�1�. 天機톨뼈 智者存뺨

世k훌톨꿇 i툴者存i옆

�t�1�E�i 善 �Z倫行義之倫也

保生�Z方行 �t 之方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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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2�. 天홉浩뼈 훗者見勢

世會�훌훌훌者見會

A倫훌짧 傑者見倫

地方용훌�i훌者見方

�3�3�. 天努浩뼈 훗者勞智

世會級훌훌훌者勞i훌

A倫審꺼흉傑者勞義

地方陽훌 雄者勞t

�3�4�. 홉흉爭홉 홉훌者見짧

器率爭1lj巧者見巧

行檢爭. 없者見훌

作處爭便 便者見便

�3�5�. 樓變爭홈 홈者用智

§훌率爭1lj 巧者用 禮

行檢爭훌 훌者用義

作處爭便 便者用t

�3�6�. 意願通環 是非皆有

心上出奇 홉훌皆有

身表行正 養惡皆有

形止好홈 뼈l隱皆有

�3�7�. 意뼈通環 聚意同합

心上出춤 聚心同i률

身表行正 聚身同훌훌

形止好活 聚形同仁

�3�8�. t:훌홉智 �之性也

英&훌훌� 天之民也

홉巧훌便 世zA也
意心身形 聚Z秉也

�3�9�. 仁훌짧智之心 成性쫓天也

훗t훌훌傑之心 格物治zp:也

힘‘힘-世之願 富f풍顧達也

�@���I�sQlT�NK�$�: 쓸훌훌因짧也

�4�0�. 或日흠子듬 훗雄훌傑之心 格�治zp:也

협협一世之願 富貴顧達也

若使一世A훌學훗雄f91J홉富貴則 ￥P或無홉%용

降世A心 但훗n楚흉之옳훗雄�훌훌之옳富貴

何不明日嚴正 引古뿔賢훌훌움乎日훌훌如是훗

然表章뿔賢 援古置今 似涉 홉훌훌*取毛世훌흉

則 행者無益也

日以若之꿇 農Z世흩흉則흉맹to!훌훌無11

何其私己之藉쫓 如其至뼈 而公世之홉훌 如

其不廣乎 結尾日

�4�1�. 周公孔子 t훌꿇智Z上뿔也

伊尹太公 英雄훌傑z*뿔也

龍逢 比주 톨홉巧홉便之짧傑也

鷹中 훌훌웠훌훌�Is愚民之짧흩也

�4�2�. 龍逢比千社樓톨也

훌中훌훌짧任훌훌g!也

周公孔子大A�也

fJJ尹太公天民동也

�4�3�. 或日A닮 直훌而死然後 可謂jjif:훌훌쨌

日有짧國之規훌 而秉心公亮者 逢주Z賢也

涉名利z,훌홈而剛直自好者 훌成括Z小有

才未聞大道也

薰何f흉玄톨g才能同훌훌於安jjif:훌也

李m諸土 쩔옳同짧於훌成括也

比주훌훌於股 而孔子稱t 百용훌훌不훌훌於廣而

굶子稱知 t者合t者ZJ뿐、 知者合훗D;홉之信

�4�4�. �. 是故 天心之농、뀔앓濟 而A心Z훈、皆不欲

흉也

欲濟者 빠l也不欲훌者 隱也

然則 無뻐l隱之兩端者非天理A�之,훈、也

� 天心之뼈 훤欲整 而A心之훌훌皆不欲數也

欲整者 훌也 不�*者 惡也

然則 無훌惡之兩端者 非天理A欲之짧也

� 天心之I흉 훤欲和 而A心Z1훨 皆不欲뼈也

�A身톨뼈 훌훌者存훌훌

地址훤固 �t 者存 �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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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天有天時 �2�. 天時宜察

世有世財 世財슐通

A有A才 A才효.
地有地후u 地利효團

�3�. 地上子守 훌力難惜

A中子立 홈材難任

世間子훌 훌能難홈

天下子옳 獨흉훌훌훌

�4�. 훌智훌훌짧훌훌움꿇良

홈�훌훌$좁훌훌없最賢

1훌#훌훌任홉b뼈最흉

홈力훌惜�來最急

�5�. 훌꿇훌훌良 훌훌훌不易

�.훌훌賢 훌흥릅t不易

훌yjt잉雖훌 훌b횡不易

�來雖急 勞來不易

�6�. 時有훌훌急 財有關흉

才有取舍 利有得失

7.商짧其짧錯흉其웠 �8�. 延훌有交應쌀有類

eu톰其%톨詳度其便 훌JI1J有徒뼈훌有服

9.朋友圓座홈客入몇 �1�0�. 훌論값敎 짧륨t값成

홉@흩.隔뽑.圍住 Ñ¨�t�J�j�tÇ‰¬�R©���*���i×I
�I�I �. 其交耳엄其類作옳 �1�2�. 훌意相合훌l훌相同

其徒衛뿜其服保훌 흩II훌相훌훌Iii틀相近

�1�3�. 然짧륨假約束誠뼈 14.91$몇有후體或有

愛훌k합훌훌報復忠許 ￠홉훌或有꿇間或有

�1�5�. 知A難哲達觀難鏡

t흥身難誠濟聚難h￥

�1�6�. 莫훌홉智爾智或훌 �1�7�. 不敬뼈智쫓其옳智

莫￥암iU명g�홉能흥§홉훨不敬짧能쫓其f홉能

ƒ«���i�U�#ÉçgPb��t�i�l�l 不敬짧材훌其f훌材

莫흉爾力爾力행훌 不敬爾力훌其옳力

�1�8�. 無좋郞夫 以醒f훌훌훌

無若小A 以評옳훌훌

無若jQ!恩以%훌f홉節

無좋홉徒 以폼偉得

�1�9�. 莫好其춤 欲奇反쫓

莫好其:Pjf.k巧反뻐

莫好小훌 小짧大훌

莫好小明 小明大뽑

�2�0�. 有友耳B 柳亦與幾

有客作뽑 柳亦與꿇

有.�홉뿜￥P亦與훌흉

有뽑保훌 ￥P亦與추

�2�1�. 究Z以 글 以實其릎

探Z以짧 以훌其l훌

Mz以容 以實其뼈

端之以勞 以實其좋、

�2�2�. 雖則以意 其意莫뻐j

훌훌則以l흉 其I훌莫뻐l

훌훌則以짧 其團莫뻐l

훌훌則以志 其志莫$J

�2�3�. 從容흙홉뼈博或훌

進�密ml훌憲或훌g

安徐忠介慣排或훌g

￥훌近貞良技훌或훌g

�2�4�. 雖則從容 從容未必

雖JlO密까密m未必

欲和者 훌￥也不欲뼈者 용헐也

然則 無훌훌�Z兩端者 非天理 �A�� 之 �I훌也

� 天心 �Z意 톨값周 而 �/ ＼心之릎 皆不欲훌훌也

었周者 是也 不欲聊者 非也

然則 無是非 �Z兩端者 非天理 �/ ＼欲之意也

�m�. 本 을“�.�.

�(�I�) 天 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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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5�. 不誠其意 莫꿇A意

不正其心 莫盡At훌

不修其身 莫盡AX홈
不一其力 莫盡A志

�2�6�. 不誠其意 莫誠A意

不正其心 莫正A心

不흉其身 莫훌A身

不-其力 莫一A力

�2�7�. 不誠其意 I￥윷훌接友

不正其心 월難迎훌

不훌其身 賣훌睡홉

不一其力 實難用홈

�2�8�. 意以應友 훌意홉友

心以應客 홈心홈客

身以R훌홉善身훌홉

力以R훌훌훌훌力훌훌훌

�2�9�. 天與多友 中有好友

天與多客 中有好客

天與多홈 中有好홉

天與多햄 中有好뽑

�3�0�. 옳有好友 我意以友

훌훌有好홍�心以훌

톨훌有好홉짧身以홉

훌훌有好뽑我力以홈

�3�1�. 意安性中 知性安意

心安빼中 知物安心

身安天下 知天下安身

力安園中 知國安力

�3�2�. 不致知性 難f훌훌훌意

不明萬物 훌훌옳正心

不立天下 難옳�身

不通經園 難뚫-力

�3�3�. 雖未意誠 養性물찌훌훌

雖未心正 格物聊正

雖未身훌 任重漸훌

雖未力一 敬國뼈一

�3�4�. 不反훌私 何以養性

不精切健 何以格物

不홉志節 何以任重

不없2階�‘何以敬國

�3�5�. 致知誠意 意훌훌能性

格빼正心 心正能찢

信天下홉身 身훌龍天下

忠‘園홉홍 흥홈�園

�3�6�. 何謂館性 知天事天

何謂能빼 ���Al»�A

何謂�天下 知立옳立

何謂훌園 知欲安�

�3�7 �. 致知誠意 意훌훌훌

格物正心 心正훌훌

信天下훌身 身훌흩훌

忠園齊훌 훌톱뭘훌

�3�8�. 쩌훌日佛a:之性 *용知宿意

告子Z心 휠物堅心

훌士Z身 홉훌훌身

愚民之홍 ;忘園利흥

此四者I&r之路홉也

굶子日힘不充之不足以훌父母此之謂也

�3�9�. 意性之主宰也

性意z-::용헐也

意日有所得也

性日有所積也

意往而求知得�而反之性也

故得知者意也

實求則훌性也

흩홈知者性也

雖則 �,명‘介 忠介未必

雖則貞良 貞良未 �4�G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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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g톨積則 �$ 意也

�4�0�. 學問之道無他求�Z홈意而 �E

思흉之道無他홉之흠性而己

是故 識意則 擇乎

中빼 而能率性也

훌훌性則左右逢原 而自誠意也

훌훌其心者�� 其性

훌훌其心者 無 �I�1�J 用意也

知其性者 훌훌得性理也

性理者 文王易象 澤然全備於흠 �Z知훌中

日盡性

�(�2�) 天 횡

東武는 「天홉」에서 宇옮를 二大別하고 各

各을 �4 要素로 나누었다�. 즉 〈활料 �1 �> 에서 횡 �,

會 �, 倫 �, 方의 活홉 �,�� 鏡 �, 審植 �, 陽遭한 상태와

〈훨料 �9 �> 에서 機 �, 옳 �, 身 �, 址의 웰 �, 꿇 �. 뼈 �,

固로 二大別하였다 �. 또 �A間을 意 �, 心 �, 身 �, 形

의 �4 要累로 나누었다�. 즉 宇富의 二大���I�P�J�- �A

間을 관찰하여 性과 命중 性의 측연에서 관찰

하였다 �.
첫째 �: �< 홉 �1

�) 의 次元이 宇寅의 外的 관 찰

이라연 〈홈 �9 �) 는 宇옮의 內的 관찰이다 �. 즉

〈資 �1 �> 의 관꺾 은 �A間의 知의 �* 元에서 〈홉

�2�> 의 상태로 나타난다 �. 즉 樓 �, 農 �, 行 �, 作의

요소는 �( 生活에 必要한 요소 �) 홉 �( 術 �, 貝 �, 致
區 �) 로 나폴 수 있으냐 그것이 철제된 知가

되기 위해션 爭 �( 點 �, ���, 짧 �, 使 �)�- →相 �( 願 �, 與 �,

修 �, 保 �) 의 단계를 거치며 이것은 宇寅의 次元

인 勢 �, 會�, 倫�, 方과 어우려질때 �t휠惡 �( 惡을 기

울게 하고 �) �, 興利 �( 利를 기뻐하고 �) 흉善 �( 홈

을 닦게 되고 �) 保生 �( 生을 보존하게 된다 �)

한다 �.
이와같이 宇寅의 外的 �2�J�S 面的 靜的 관정 과

이에 應하는 �A間의 權 �, 짧 �, 行 �, 作이란 요쇼는

�1�/�(�,�- →爭-→相의 상태 를 거쳐 智 �, 禮�, 義�,�t 의 勢 �,
會�, 倫�, 方으로 作用하게 완다 �.
둘째 �: �< 활 �9�) 의 內的 관찰은 �A間에게 廳

하여 값의 次元으로 發願되는바 欲 �( 連 �, 願 �,

貴�, 흠 �) 하는 것은 �( 努 �, 會�, 倫�, 方 �) 를 도모

하는 것이고 圖 �( 努 �, 會�, 倫�, 方 �) 이 되연 得 �( 짤�,
體�, 훌 �, 仁 �) 이 된다 �. 즉 植 �, 器 �, 行 �, 作이 宇寅

의 內的 次元과 廳하여 ���( 運 �, 願 �, 貴�,�2�'�) 의

次元으로 나타냐고 �, 이것이 추짧的 要素와 圓

훌훌될 예 得 �( 智 �, 禮�, 훌 �, �t�) 하게 된다 �.
셋째 �: �( 첫째 �)�, �( 둘째 �) 에서 宇寅의 次元과

�A間의 知 �, 값을 비교하여 �t�, 義 �, 禮 �, 智를 突

出시켰다연 �( 흉 �1�1�- 홈 �1�3 �) 까지 �A問自體에서
�t�, 훌 �, 禮�, 智를 突出시켰다 �.

�( 훨 �I�I�) 에서 �A間을 精神的 次元 �( 意 �, 心 �)�,

肉짧的 次元 �( 身�, 形 �) 으로 二分하여 �A�m �(�m�)

에 협한 用을 �( 資 �1�2 �) 에서 짧한다 �. 그 用이

곧 智�, 꿇 �, 義 �, �t�o�] 되는바 이는 첫째 �, 둘째의

行 �, 得의 관점이 아닌 �A間自體에서 智�, 順 �, 義 �,
�t 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홈然性을 날�}히고 있다�.

東武는 �( 홉 �1 �)�-�( 홉 �1�3�) 에 이르기 까지 行

�( 짤 �, 뽑 �, 훌 �, 仁 �) 과 得 �( 智 �, 禮�, 義 �,�t�F�l�- 합 �,

禮 �, 훌 �, 仁 그 자체에 對해 論했다연 �(�f�f �1�4 �)

�-�( 홉 �4�3 �) 에서는 �A間의 樓 �, 짧 �, 行 �, 作에서 出

하는 �( 點 �, 巧 �, 鄭 �, 使 �) 者와 �( 훌 傑�, 豪 �, 훗 �)

者 �, �( 智 �, 禮�, 義 �, 仁 �) 者와 �A間自짧의 聚 �( 意 �,

心 �, 身 �, 形 �) 에 對하여 論하고 그 各各에 따른

智 �, 德 �, 義�,�t 와의 相關性에 對하여 論하였다 �.
�( 용 �1 �- �1�3�) 까지 東武는 宇옮의 次元을 二

分하였으나 그에 廳하는 �A間의 心性은 原初的

인 단계인 播 �, 짧 �, 行 �, 作에서부터 시작되어 行

�( 智 �, 끓�j 靈 �, �t�)�, 쩌 �( 智 �, 뺑�j 훌 �, 仁 �) 이 되었

으므로 階 �, 꿇 �, 行 �, 作 �Z心이 四端 �( 是非 �,�$ 敬 �,

훌惡、 �, 뼈�l 隱、 �) 의 端이 된다고 하였다 �.
東武는 〈홈 �4�4�) 에서 �A間의 內짧에 在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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天心과 �/ ＼心의 志 �, 뼈 �. �I훌 �, 意가 欲 �( 濟�, 整�, 和 �, 의 짧 �, 議 �, 力 �, 行의 기반이 되어 歲 傑 �, 훌�, 훗
周 �)�. 不欲 �( 쭉 �, 歡 �. ���:�f�i�. 짧 �) 의 결과로 四端之心 의 조건이 된다 �.�< 資 �1�9�,�1�6�> �< 표 �1 참조〉

이 생 긴 다 하였고 �. �< 資 �1�4 �> 에 서 樓 �, 器 �, 行 �, 東武는 〈훌 �1�9 �> 와 相對되는 개념으로 聞見�,
作之心이 「四端之心 」의 四端이 된다 하였으 規模 �, 흩崔 �, 度置이 바랑직하지 않은 방향 �( 固

묘로 橋 �, 器 �, 行 �, 作之心→四端之心→四德으로 階�, 細뼈 �, 뿔꿇 �, 훌훌���) 으로 되는 것은 播�, 器�,

진행됨을 밝히고 있다 �. 그러므로 東武는 며德 行�. 作이 �( 社會的 개념에서의 �) 誠信 �, 正直 �, 默

에 達하는 방법을 굶子와는 類를 달리하고 있 通 �, 周察하지 못하게 되므로 機 �, 節 �, 흙 基가

다�.�< 考察 參照〉 것하기 예운이다 �.�< 훌 �2�0 �>

東武는 〈활 �1�4 �> 에서 個 �A的 입장에서 播 �, 東武는 〈활 �1�4 -홉 �1�9 �> 에서 훌륭雄�, 推傑 �, 服

器 �, 行 �, 作之心과 四端�Z心을 꿇했다연 〈홈 �1�5 �> 흉 �, 從훗이 되기 위한 조건을 個 �A과 �n�i�t 會와

에서 뻗�t會的 엽장에선 �( 萬 -복수개녕과 地 �, 大聚과의 관계에서 바랑직한 방향으로 나옴을

倫 �, 世 �, 天이란 宇寅的 要素와의 만남 �) 播 �, 짧 �, 論했다연 〈홉 �2�0�- 資 �2�4�) 에선 �A間이 社會的

行 �, 作은 識信 �, 正直 �, 默通 �, 周察者가 되어 得 상황에 제대로 應하지 옷했을때 냐타냐는 �A間

聚 �, 帥群 �.�� 統 �, 用機하게 된다 �. 훌을 先 �A�. 退 �A�, 홈前 �, 按後등으로 나타냈고 �,

이는 〈활 �1�6 �> 에서 짧雄 �, 推傑 �, 服훌 �, 從훗 그들도 역시 四端之心을 갖고 있고 〈홉 �2�1 �>

하는 발판이 된다�. 즉 宇寅的 要素 �( 地上 �. �X�-�- 그러나 제대로 社會와 適廳하는 能力이 부촉하

中�, 世間 �, 天下 �) 와 그에 廳하는 社會的 要累 �C 므로 社會的 조건 �( 행 �, 倫�, 大 �, 훌 �) 과 만날때
�( 盤據 �, 聚훌 �; 廣行 �, 聚議 �; 高眼 �, 聚力 �; 聽耳 �, 四端 �Z 心은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

짧行 �) 와 만남에서 觸 傑�, 훌 �, 훗이 짧 �, 推 �, 服 �, 었다 �.�( 짧發 �, 持重 �. �.�J�I�:�I�: 健 �, 훌密 �)
�< 홉 �2�2�>

從하게 되는 것이다 �. 그러므로 東武는 雄 �, 傑 �, 先 �A�( 앞서 나가고자 하는 샤랑 �) 의 마음속

豪 �, 英의 정의 를 樓 �, 器 �, 行 �, 作의 확대�w 개 에 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�, 이

념이라 보았다 �. 즉 〈資 �1�4 �> 에서 樓 �, 짧 �, 行 �, 마음이 사회척 요소인 �(努�) 를 當 �( 맞닥드린다�,

作 �Z心은 四端之心의 며端이라 하였고 �. �< 훌 �1�5�) 판단한다 �) 하연 是非를 더욱 발휘한다 �. 그러므
에서 복수의 개념으로 社會的 要累로 쓰일때 �, 로 先�A은 勢을 판단 �( 是非 �) 하여 홉가 만약

誠信 �, 正直 �, 默通 �, 周察로 냐타나며 이것이 聚 未達이연 山과 같이 움직이지 알아라 �( 不動如

의 흉 �, 훌 �, 力 �, 行으로 나타날때 雄�, 傑�, 훌�, 훗 山 �) �. 그 결과 機가 확실히 훌하면 先 �( 앞서가

의 조건이 되므로 �A間이 소유하는 原初的인 기 �)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바가 �(圖 완전할것이

個�A的 德 �B 인 樓 �, 器�, 行 �, 作이 그 근본이 된 아니겠는가 �! �( 以下同 �)

다 하였다〈 훌 �1�7�) �. 그 個�A的 德目이 함會的 退 �A�( 더디어가는 사람 �) 의 마음속에도 立倫

으로 투영될때 誠信 �, 正直 �, 默通 �, 周察로 나타 하여 時가 來到하였으연 �, 創과 같이 決하게 하

냐고 이것이 �A間과의 關係에서 쌓여서 이루어 고 �, 그 결과 時가 必훌 �( 時를 놓치지 않고 용

지연 �( 휩成 �) 度훨 �, 흩뿔 �, 規훌 �, 뼈見으로 나타 강하연 �) 하연 어찌 得하지 않겠는가 �!
나고 〈훌 �1�8 �> 이 것 이 더 욱 확대 �, 심 화 �( 홉遠 �, 삐톨前 �( 앞에서 우러러 봄 �) 하는 행위에도 �7�t�i

宏빠 �, 洪關 �, 深確 �) 되연 사회생활에서 �A 間의 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화會的 조건 �( 大 �)

모습은 屬耳 �, 홉眼 �, 廣行 �, 盤훌하게 되어 大聚 를 만나연 泰敬이 더욱 빠健하게 되고 대중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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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端Z心 훗t훌훌傑에 이르 는 方훌훌움 �?

先 �A 是非有心 �I�I 不動如山 @훌 훌g 페￥ 太 陽

退 �A 훌惡有心 時 ���i�R�:Y‚ÖŸ�l 時 勇 身 太 陰

홈 前 �敬有心 �� ��Y‚ˆL�-�R�t 훌 훌 ,心 少 陽

按 後 뼈l隱有心 大 �如훌훌 不庸 �� 少 陰

〈表 �1 �> 훗雄훌傑이 출하는 과정
�( 格뺑治 �Z�/�S 의 方홉 �)

關
樹
빼
뿜

원
鐵

�}

과 성공 �e�m톨前의 상태에서 泰敬의 마음가짐이

있으며 대줌을과의 사이에서 두려움을 잊고 배

를 타는것같은 마음의 상태 �) 에서는 훌�t 如行 �-�R�t

한다 �.
按後 �( 어루만칭 �) 의 행위에서 빠�l隱之心이 있

고 그것이 社會的 조건 �(聚�) 과 만나연 뼈�l隱之

心은 더욱 훌密해진다 �. 대중과의 決勝하려연 빼

빼不庸 �( 게으릉 �) 하지 말고 당겨진 활같이 �( 持

如훌훌 �) 되어야 한다�.
東武는 先�A�. 退 �A�. 홈前 �, 훌後등도 홉훌 �,�I�I 흉

훌 �, 훌훌 �, 不備하연 훌￡傑�, 훌 �, 훗이 된다고 한

것같다 �.�(�?�)

즉 東武는 훌 傑 �, 훌 �, 훗의 相對的 개념으로

先 �A�. 退 �A�. 홉前 �, 按後라는 �A間內部의 心性

을 네가지 측연으로 상황설갱하여 꿇하였다 �.
〈 혈 �2�0�- 홉 �2�0

〈 훌 �2�5�> �;東武는 〈홉 �1�4 �> 에 서 홉 �. 짧 �, 行 �,

作之心은 四端之心의 端이라 하였고 〈資 �2�1 �>

〈표 �2 �>

高遺 �| 廳耳

�*�I�H�: �I 홈眼
꿇團→ �| 廣行
深確 �l 盤훌

聚行

聚力
���I
聚훌

�� 훌훌

從 �| 훗 �|

服 �l 훌 �|

끓→ �l 傑 �|
짧 �l 雄

에서 先�, 退 �, 뼈前 �, 按後의 상황도 며端 �z 心이
있다 하였으므로 先 �, 退 �, 前 �, 後의 상황도 播 �,

器 �, 行 �, 作의 �R한初的인 德、을갖음을 알 수 있

으나 �,�Z�/�S 勢 �, 慮會 �, 正倫 �, 定方하기 위해선 훗�,

훌 �, 傑 �, 雄의 播 �, 器 �, 行 �, 作만이 가능하다고 하

였다 �.
즉 樓�, 器 �, 行 �, 作은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

적인 德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使用하느뼈 �l 따

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�. 그러므로 〈왔�2�6 �>

에서 훗�, 훌 �, 傑 �, 雄이 아우려 美한 용 �, 몫�, 홉 �,

仁을 갖는다해도 가장 기본적인 權�, 器 �, 行 �, 作

은 떠날 수 없다 하였 다 �.
〈훨 �2�7�- 쩔 �2�9�> �; 훗 �, 훌 �, 傑 �, 雄엔 마땅이 心

에 智�, 톰�, 義 �.�{�: 이 있고 �, 播 �, 짧 �, 行 �, 作에 근

거한 四德은 好 �( 智 �, 剛 �, 直 �, �{�:�) 이라 했고 樓�,
짧 �, 行 �, 作에 근거하지 않는 四德은 그 훌가 짧 �,
狂 �, 較�, 愚에 있다 하였다 �. 즉 播�, 짧 �, 行 �, 作이

없는 四德은 짧�, 狂 �, 較 �, 愚로 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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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四德이 짧�, 짧 �, 行�, 作에 있지 아니하고

存心이 있으연 이를 各各 意誠 �( 意가 精誠스

러웅 �) 心正 �( 心이 올바름 �) 身修 �( 身을 닦음�)

家짝 �( 홍를 구제함 �) 이 되고 意가 안약 훌훌을

得하게 되연 그때의 意는 다함이 없는 意가

된다 �.�( 以下同 �)

즉 東武는 �t�:�. 義�, 禮�, 智의 四德이 樓 �, 짧 �,
行 �, 作에 훈하는 경우와 心에 在하는 경우를

비교 설영하여 前者인 경우엔 好 �( 智 �, 剛 �, 直�,

仁 �) 과 題�, 狂 �, 앓 �. 愚의 兩面 �f똥이 냐올 수 있

으며 後者인 경우엔 훌、誠�, 心正 �, 身흉 �, 家齊 �( 이

는 誠意 �. 正心 �, 修身 �, 齊家가 되는 과정 �)가 나

온파 하였다�.
또 東武는 仁�, 훌 �, 禮 �, 활가 各各의 次행�l 따

라서 發하는 方홉꿇에 對혜 論하였다 �.�< 홈 �3�0�-

홉 �3�7 �>

첫째 �: �< 훌 �7�- 홉 �1�0�> 宇寅의 것元도 �J�.�,�$ 엠‘

次元과 마찬가지로 生命뼈로 보아 動的 �, 즉 �A

間의 欲→圖→得 �(�t�:�. 훌훌 �, 體�, 뺨 �) 로 냐타나며

이때 �t�, 훌 �, 흉 智者도宇寅의次元언훌�, 훌�,

뼈 �, 固를 본다 �. 이와같은 宇훌의 상태와 �A�. 間

의 값 �, 圓 �, 得상황에선 �t�, 훌�, 홈�, 智者는 存

�( �t�, 義 �, 禮�, 智 �) 의 상태이다 �. 즉 홈者 見훌

�( 宇雷와 我 �; 外部로부터 同質性 인식 �) �, 存智

�( 그로 인한 자아 성찰 �)

둘째 �: 宇옮의 �z�p�: 面的 �, 巨없的 �, 뼈的 상태에서

홍 훌 짧 雄者는 宇寅의 屬홉�&과 同一한 次행�l

서 努 �, 會�, 倫�, 方을 보고 周察�,�� 通 �, 正直 �, 훌훌

信 -→뼈見 �, 規훌 �, 흩뿔 �, ���j�l →훌훌耳 �, 훌훌→聚行
�.�.�.ÖÌÇX 과정에서 出하므로 勞 �( 智 �, 廳 훌�, �t�)

한다 �. �< 훨 �1�5 �- �1�9 �>

셋째 �: 宇寅의 없點은 .둘째’와 같으나 빼�,

짧 �, 行 �, 作이 짧→爭 -→相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홉 �,
巧�, 짧�, 使者는 播�, 器�, 行 �, 作에서 나타나는 홈 �,

巧�, 없 �, 使을 보고 用 �( 智 �, 禮�, 義 �, �t�) 한다 �.�< 훌

�1�- �6 �>

넷째 �: 오직 �A間自혐를 기준으로 하여 �, 先天

的으로 며빼 �Z心이 있으므로 大聚의 意�, 心�, 身 �,

形은 個�A의 四端之心이 發하여 되므로 同 �( 쩔 �,

禮�, 義 �, �t�) 이라 한다 �. �< 홈 �I�I �- �1�3 �>

東홉는 宇寅와 그에 應하는 �A間의 次元을

四分하여 꿇하고 그들이 仁 �, 훌�, 禮�, 흉란 플안

에서 관찰할때 �, 存�. 勞 �. 用 �, 同의 次元으로 설영

했고 �,
훌움者는 �C�D 存의 상태란 �~ 欲 �, 圖�, 得의 상황

으로 짐작컨데 �, 이마 �t�, 義 �, 홈�, 智가 存훈하는

상태로 보아 �~ 뿔之性 �( �t�, 義 �, 좁�, 智 �)
�@ 勞의 상태란 �~ 萬 �( 홈 �, 짧 �, 身 �, 物 �) 이 宇 �'�i�f�i

的 요소 �( 天�, 也 �,�f�f�i�a�, 地 �) 와 合하고 훨펌 �, 正直�,

厭通 �, 周察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므로 〈표

참조 �>�- 天 �Z民 �( 훗�, 훌 훌�, ���)
�@ 用의 상태란 �~ 홈 �, 옳 �, 行 �, 作이 萬→爭→

相의 상태를 거쳐 行 �( 홈 �, 홉 훌�. �t�) 하므로

전형척언 �A間相을 냐타내므로 �~ 世 �z�A�.�C 옳 �,
巧 �, 훌 �, 使 �)

�@ 同의 상태란 �-�A�. 間自짧에서 四端之心이

出하므로 大聚과의 社會生活에서는 同 �( �t�, 훌 �,

뚫�, 홈 �)�-�� 올 �Z 秉 �( 意 �, 心�, 身 �, 形 �)

그러므로 仁�, 훌 �, 禮�, 智 �Z心이란 存의 상태이

므로 이것 자체가 性을 이추고 �( 理의 개념 �)

쫓天
�3�)
한다 �.�( 性이 스스로 그러한 바를 즐낀다 �)

�~선천적인 性
� 훗雄훌傑 �Z心이 란 勞 �( �t�. 훌 �, 룹 �, 활 �) 의

상태로 格찢하여 治 �z�p�: 하게 하는 마음가짐 이다 �.
�f�j�J�J�I�I ‘

�)

은 格횡에 협하여
�.
事物의 理를 ��

究把훌하는
’

뜻으로서 格物 �� 理의 方홉으로 先

天的인 理용知와 後天的인 쩔옳知를 훌合함으

로써 끊임없는 內外뼈훌을 하연 어느혜에 이르

러 훌�g然 �f육通의 경지가 열련다는 뭇 �.�.�.�.�.�.

東홉의 格빼方法은 다음과 같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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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I�) �A間이 소유하는 �l�l�i�;�( 物 �, 身 �, 짧 �, 樓 �) 에

서 選別된 誠信 �, 正直 �, 默通 �, 周察의 자세

�(�2�) �(�1�) 의 기운이 趙成된 聞見 �, 規훌 �, 흩뿔 �,

度 �f훌의 상태

�(�3�) �(�2�) 의 기운이 發展 �, 探化된 體耳 �, 홉眼 �,

廣行 �, 훌훌한 상태에서 대중의 짧 �, 훌 �, 力 �, 行

이다 �.
�험‘힘一世 �Z願이란 用 �( �c�, 훌훌 �, 禮�, 쩔 �) 의 상

태로 爭→相의 상태를 거치는 짧巧훌使者인 세

상사랑을 �( 世之 �A�) 이 홉惡 �( 惡을 기울게 함�)�,

興利 �( 이익을 기뻐함 �) �, 훌훌���( 善을 닦음 �) �, 保

生 �( 生을 보존함 �) 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상

태이므로 富貴 �( 顧達 �) �6�)
이란 누구나 願하는

상태 이지만 그것 이 올바른 道로써 이루어지지

않요연 거기에 盧하지 않음으로 東武는 짧�5훌

使者의 휩홈-世之願을 富 �1�1�:�1 월達이라 하였다 �.
�없 �:�J�� 公同之 �� 란 同 �( �c�, 義 �, 짧�l 智 �) 의 상

태로 �A間自 �m內에 四端 �Z心이 있으므로 이것

은 天命的인 것이다 �.
홈 �, 戰 �( 困 �, 쩔 �) 이란 사랑이 싫어하는 것이나

마땅히 道로써 얻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

도 버려지 말것을 경계하였다�. 즉 사랑이 이

것을 싫어해도 운영적으로 받아들인다 �. 그러므
로 意�, 心.身�, 形의 며端 �Z心은 道로서 얻어지는

것이 아니라 �A間 �1�3�m 에 先天的으로 있는 것이

므로 그것이 道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더라

도 버리지 말것을 정계하였다 �. �< 홈 �4�0 �> 에서

위에서 언급한 格物治 �z�p�: 과 홉貴願達에 훨하여

부연한다 �.
훗 �, 훌 훌�, 傑들이란 格物하여 治 �z�p�: 하는 것이

도라건만 훌巧짧使者을쳐렵 富貴
�g홉達을 홉한다

연 어찌되겠는가 �? 즉 東武는 훌훌的 �A問훌

에 의해 性에 있어서도 훌좋을 두는바 世上일

에도 私 �c�.�Z 藉흥 �( 여깔자려 하냐에 마음을 둠 �)

와 公世之훌훌를 뼈로 하여 훌學을 경계하였다�.

〈홈 �4�1 �- �4�3 �> 에 이르기까지 歷史的 �A物들
을 벼유하여 훌좋的 �A間觀을 설갱하였다 �.

�1�) 周公
�6�)
-周나라 갱치가 �, 文王의 아플이

며 武王의 동생 존귀한 신분엄에도 불구하고

‘한번 밥을 먹는 동안에도 세차례씩이냐 �, 입

에 풀고 있던 음식을 뻗어내연서까지 찾아온

관원을 接見하는 등”조금도 잘난체하지 않는

태도 �, 제후라 해서 콧대를 세워 빽성들의 원망

을 샤는 일이 없도록 마음 씀 �.
�2�) 公子 �7�>�- 그의 先祖는 宋 �A이며 챙나라로

피신 �, 이름은 �.�f�i�:�, 子는 �# 尼 天下를 돌아다니

연서 道와 德을 짧하나 �, 누구하나 받아들이지

않으므로 정치에 손을 맹 �.
�3�) 伊尹 �8�)

-股나라 陽王의 宰相이 되어 도

우연서 無道한 暴君 集王을 토멸하여 南맺로

추방시키고 陽王을 높이여 황제로 모심 �.
�4�) 太公 �9�)

-周나라 文王시대때 여상 �( 呂尙 �)

의 아버지 �, 이픔은 李월 ‘마땅히 성인이 있

어 周내라로 올것이고 周는 그 사랑으로 �. 인해

열어날 것이다”라고 예언함 �. 즉 시대를 기다

려연서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天下의 王이 될

사랑을 보펼하는것을 기왼함 �.
�5�) 龍逢 �, 比千 �1�0�)

龍逢은 夏나라 최후의 임금인 榮王의 신하요

比주은 股나라 말기의 임금인 針王의 신하로서

두샤랑이 성언 君主는 모두 暴君으로서 위험을

무릎쓰고 정연으로 맞서고 �, 그들의 훌훌를 극

력 훌했으나 결국 그 暴君들에 의해 피살됨 �.
太宗과 짧微과의 대화에서 良동과 뾰、동의 區

別를 꿇하는 자랴에서 龍逢과 比주을 忠동에

비유 셜영하고 짧짧은 良똥이 되게 해달라고

太宗에게 바랑 �. 즉 성기는 임금에 따라 良로도

되고 忠동도 핍 �.
�6�) 훌中 �, 훌훌훌

쇠중에 좋은 소려가 냐는 것으로 보통사랑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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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약간 냐은 사랑올 비유함 �.
東武는

�1�) 周公과 같이 �A間이 갖는 四德性을 몽소

실천하는 者와 孔子와 같이 道와 德을 짧하는

者를 �t�, 훌 �, 體�, 智之上뿔이라 하여 德行이 높

은 사람으로 보아 �( 大�A동 �) 이라 했다 �.
�2�) 伊尹과 같이 스스로의 力으로 無道한 暴

君을 추방한 용기와 太公과 같이 時代를 기다

라 는 者는 天時와 �A道를 아는 者로 格物治��

하므로 훗雄훌像도 次뿔也라 하였다�.�c 天民톰 �)

�3�) 龍逢 �, 比주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여 옳

다고 여기는 일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용기는

짧가지의 樓�, 짧 �, 行�, 作中 �, 爭 �( 홈�, 巧 �, 없 �, 使 �)

하는 기운에서 오으로 훌�, 巧�, 없 �, 使 �Z 웹傑이

라 하고 이들은 나라의 安危를 맡킬만한 重동

이므로 �C�m�U훌 ���) 이 라 했다 �.
�4�) 짧中 짧짧과 같이 보통사람보다 약간 나

은 者는 없뾰愚民의 앓傑이라 하여 �. 직우를 맡

길만하다 하여 �( 任職 ���) 이라 하였다 �.
〈홈 �4�3 �> 에서

東武는 逢千 �( 龍逢 �, 比주 �) 훌成括 �, 薰何와
房玄없 �, 李빼 �, 白星훌를 引用하였다 �.

�1�) 짧何 �1�1�)
-國家를 마스려 백성을 어루만

지고 �, 군량을 전선에 공급하여 양도를 한번도

끊이게 하지 않은 내정연이나 병참쩍 기행견이

뛰어나다�. 훌나라 王인 유방은 소하와 子房�(계

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뛰어남 �) �, 韓信 �( 싸우연

반드시 이기고 공격하연 반드시 取하는 실질

적 수완이 뛰어남 �) 을 이용하여 天下를 얻게

되었다 �.
�2�) 房효홉 �1�2�)

�'�-
훔의 太宗예 사랑으로서 太

宗과의 대화에서 “국가의 처음에는 많은 영웅

이 얼어냐니 힘을 겨루어서 뒤에 그를 신하로

합니다 �. 그러므로 守成보다 創業이 더 어렵다’

고 하였다�.

�3�) 효成括 �1�3�)
-홉나라 사람으로 효成이 성 �,

括이 이릎 �, 효子에게 가르칩을 받음 �, 굶子는 효

成括이 홉나라에서 벼슬을 하자 �. 그의 제자들

에게 ‘효成括이 죽었구냐”라 하여 제자들이

그 이유를 묻자 日’그가 약간의 제주는 있으

나 君子之 大道를 모르므로 도려어 그의 재주

로서 자기의 옴을 망치기에 충분했었다’ 라고

했다 �.�C 즉 君子之大道를 배우지 않고 잔재주만

가지연 옴을 위태홉게 한다 �.�)

�4�) 百里훌 �l ‘’ �~ 우 �(盧�) 냐라 사랍으로 홈나라

�A들이 곽 �C �) 나라를 토별하기위해 우나라를

통과할것을 요구했으냐 �, 官 �Z홉는 우공에게 걸

을 비켜주지 말것을 훌했으나 �, 百뿔훌는 훌하

지 않았다 �. 왜냐연 훌훌해도우공이 듣지 않을것

을 알고 �. 또 우가 곧 망할것을 알았기 때문이

다�. 그후 그는 진목공 �( 奏짧公 �) 이 함께 일할

만한 임금인것을 알고 품의 채 상이 되어 목공

을 후세에까지 유영하게 하였다 �. 賢者가 아니

고서 그런일을 할 수 있을까 �? 즉 出�, 盧 �, 進

退의 정당함을 천영하였다 �.
東武는 �M�f�: 짧줌으로서 龍逢 �, 比주올 例로 하

고 �, 爾何와 �f훌玄홉을 같은 부류에 포함시켰다 �.
그러나 이에 相휩되는 �A행로 李빼과 효 �� 括

올 例로 하였다 �. 또 훌훌하는方홉에 따라

�@比주의 방법은 孔子는 �'�t�: ’이라 하였고

�@百里훌의 방법은 굶子는 .知’
이라 하였다 �.

孔子는 �t 이 란 ‘

사랑을 사랑하는것 ’이라했

고 …�-�I 知란
�.
사랑은 잘 아는것

’

이 라 했다 �.
그러나 知와 �t 은 서로 떨어져 성립할 수 없

다 하였다 �.
또 孔子는 �t 道를 가르치기 위한 方홉論으로

‘文 �, 行�, 忠 �, 信’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�, 忠과

信은 훌에 해당하는 것으호 忠은 자기를�- 속이

지 않는 것이고 信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

다
’

라 하고 그러므로 �t 道를 직각하는 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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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공부는 忠이며 �, 이것이 사회척 실현요소로

작용할때의 첫째 요건이 信이라 했다
�U�)�-�2

그러므로 東武는 �t 의 차원이 仁者合仁者인

경우는 忠으로 나타냐고 智者合훌者인 경우는

흡으로 냐타난다 하였다 �.
≪ 1) 心身的 켰元에서의 �t�, 養 �, 짧�, 홈
東武는 �A問을 心과 身으로 兩分하고 �( 天행 �)

心의 상황도 宇寅의 氣運 상황에 따라 睡하연

서 各各의 心的 상황올 천개하고 또 身에

先天的ξ �L로 구비되어있는 �t�, 훌 �, 禮�, 홈란 四德

目이 �A間의 心的 상황의 전개에 따라어떤 훌

相으로 표현되는가를 밝히연서 그 各各에 의

한 �A間群을 설정하였다�.
�@ 즉 宇옮的 要素를 勢�, 會 �, 倫�, 方 �( 活뼈 �,

�.�.�. �) 과 홉옳身址 �( 홈 �, 꿇 �, �.�.�.�) 의 �2 훗元으로

나누고 各各의 상황에서
�.
樓 �, 器 �, 行 �, 作

’

이란

‘며端 �Z뽑’을 매개체로 하여

�i�) 萬→爭→相→…→行 �( 첼 �, 짧 �, 훌 �, �t�)

의 努 �, 會�, 倫 �, 方으로 냐타내었고 �, 이런 상황下

에서 �( 옳 �, 巧 �. 없�, 使 �) 者는 用 �( 智 �, 좁�, 義 �, 仁 �)

하고

�i�i�) 값→圓→쟁 �( 첼 �, 鳳 훌�, 仁 �) 으로 냐다

냐고 �( 智 �, 뽑�, 훌 �, 仁 �) 者는 存 �( 활 �, 禮�, 훌 �, 仁 �)

하고

�i�i�i�) 樓 �, 짧 �. 行 �, 作의 �i�t 會的 개념하에서는

�( 홈 �-�) �( 讀탑 �, 正直 �. 默通 �, 周察 �) 과 大聚의

�( 훌�, 훌 �, 力 �, 行 �) 에 힘입어 �( 度量 �, 흩뿔 �, 規훌 �,
뼈見 �) 이 되어 �( 屬耳高眼 �, … �) 하게 되연

�( 훗�, 훌훌�, 傑 �) 者는勞 �( 智�, 꿇 �, �- �) 하게

된다 �.
�@ 東武는 身의 次元에서는 意�, 心�, 身 �, 形

으로 나타내었다 �. 즉 先天的으로
�*
홉神과 �( 훌、 �,

心 �) 肉 �R�a�( 身 �. 形 �) 을 同時에 受用하는 其톨률

的 存在로서의 �A問을 意�, 心�, 身 �, 形으로 나타

내었다 �. 先天的으로 具備되어 있는 仁�, 훌 �, 꿇�,

智 �( 굶子의 性善짧과 유사하나 �, 東武는 身에서 �,

굶子는 心에서 관찰 �) 가 大聚의 �( 意 �, 心�, 身 �,

形 �) 에 있어서는 同 �( 智 �, 廠�J 義 �, 仁 �) 으로 냐타

난다�.
즉 意�, 心�, 身 �, 形에서는 先天的인 �t�, 義 �, 짧�,

첼가 나오고 心의 개념下 �( 播 �, 器 �, 行�, 作 �) 에선

宇짧의 氣運 �( 所以然 �: 存 �i�f�: 의 理 �) 에 영향받아

�( 同 �-�) �A問의 �1�m德 �( 所혐然 �; 양옳의 理 �)

을 各各 �3 가지의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�.�( 存 �,

勞 �, 用 �-�)≪2≫ 굶子와 東武의 �� 養꿇

�1�) 굶子는 사람의 옴에 며鼓가 붙은것쳐

렵 �A間의 마음속에 �I�m�� 쁨이 있고 이를 확충 실

행하연 四德이 된다 하였고 이를 賢行하기 위

한 �A間의 �� 훌에는
�1�5�)

�C�D 척극적 방볍론 �~ 良知 �, 良能 �( 선천척

으로 四德、을직각 훌行할 수 있는 능력 �) 의

힘을 발휘함 �) 다存心 �( 엽反 �) �.�.�.‹X
�@소극척 방법론 �~ 耳 �, �� 之官 �( 外빼에 感

受하여 心의 愈望을 일으킴 �) 을 心의 命에

따르도록 함 �) 양求放心 �( 훌값 �)

�2�) 東武는 �C�D�A間의 內部에 훈하는 樓 �,
짧 �, 行 �. 作의 수많은 정우중 爭 �( 짧�, 巧 �, 홉 �, 使 �)

하여 相 �( 뼈 �, 興 �, 흉 �, 保 �) 하는 결과가 �( 효子는

이것을 良知�, 良能으로 표현한것 같음 �)
�< 홉

�5�.�6�) 으로 나타냐고 이것은 �A間。 �l 가지고 있

는 爭→相의 홈行力과 天命언 �( 홉�, 會�, 倫 方�)

을 받은 덕분이다 �. 즉 東흉는 굶子의 四德에

도달하는 훌極的 方홉훌움을爭-→相-→…의관첩

에서 흩웅한것같다�.
�@효子는 �A間값望의 훌훌훌은耳目之官에

서 感풋되며 �, 이는 �A間의 뭇대로 이루어지지

않는다 하였다 �. 東흉는 홉�, 짧 �. 行 �, 作에는 값

�( 連훌貴홉 �) 하고자 하냐 �, 이것이 宇寅的 要累

로서의 努�, 會�, 倫 方과만냐연�( 효子는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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存心

求放心

命 �r�- 왔→圓→…의 관갱-→ 存 �( 仁훌훌홈 �)

〈宇寅的 요소 �> �I
�I�-�i�t 會的 �(萬�) �,�,�� → 勞 �( 仁 훌 훌 뺨 �)

心 �C�t한 �: 홈 �, 훌 �, 行 �, 作-네
」爭→相 �" -→ 用 �(�t 훌禮뺨

�)

�'�U、의 命에 따르도록 함 �. 즉 求放心으로 본것

같다 �.�) 得四德하으로 굶子의 소극척 방법론은

東武의 欲과 圖의 관정에서 관찰된것 갇다�.
�@ 굶子가 存心과 求放心등의 心的 관점

에서만 四德을 論했다면 東武는 具짧的 在存로

서의 身的 상황에서 先天的인 四德을 꿇하고

樓器行作 �( 四端之四端 �) 의 心的 상황에서 四德

의 다양성 을 輪했다 �.
≪ 3≫ 播 �, 器 �, 行 �, 作과 四端과 四德의 관계

東武의 관정에서 굶子의 四端은 播器行作이

存�, 勞 �, 用 �( �t�, 훌 �, 흉�, 홈 �) 로 가는 중간과정으

로 관찰되며 〈홉 �1�4 �> 에서 홈옳行作이 四端 �Z
四端임을 밝혔다 �.
東武의 四端은

�1�7�) �r 志銀 」에서 天 �'�u펙 훌�,
뼈 �. �I훌 �, 意가 欲 �( 햄�. 훌￡ 和 �, 周 �) 하고 �A�. 心의 志 �,

뼈 �. �I훌 �, 意가 不값 �( 훌 없�, �f�I�E�, 웹 �) 하여 생긴다

하였다 �. 즉 天心과 �A心이 合한 개념이므로「天

홉」에서는 天心을 .勢 �. 會�, 倫 方’으로표시

하고 �A心을 爭--→相~ 혹은 값�~→圓�~의 개

녕으로 해씩한것 같다 �.
以上에서 東武의 四德에 대한 관정은 효子의

〈表 �3 �>

�孔子 命

�東武

�, 며端�굶子 性

身 意 �, 心 �, 身 �, 形

그것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�. 즉 굶子가 �t�,

義 �, 禮�, 智란 범위內에서 �A間의 心性을 꿇했다

면 東武는 그 틀에서 벗어냐 �A間에게 자율성

을 우과하여 훌等的 �A問像을 내세우고 서로

다른 관점에서 存�, 勞 �, 用 �, 同의 仁 �, 훌�, 禮�, 뺨
로 파악하였다 �. 즉 절대적 道德的 목표로서의

四德이 아니라 �A間중심에서 四德이 어떻게 표

현되는가를 관찰하였다 �.
〈표 �3 �> 에서 孔子의 命을 굶子는 性과 命으

로 二分하였고 �A性이 四德에 이르기 위혜서는

�@ 內的으론 存心 �,�(�I�D 外的으론 求放心하여 야

한다고 하였다�. 그러 나 東훌는 存心 �, 求故心 대

신에 「天努 」에서 欲→圖 �, 爭→相 혹은 사회

척 관갱 등으로 표현하여 철대척 가치의 �t 훌훌

홉활가 아닌 상대척 가치의 �t 훌禮흉에 훗갱올

맞추었다 �.
또 효子의 命

�1�8�)
이 �r�A�. 間이 어쩔 수 없는

富賣나 훌훌훌등운영척인 것으로 꿇했다연 훌훌

는 굶子의 命도 �A�. 性의 한단연인 欲의 次元으

로 보았고 �, 이것이 宇寅的 要素와 만날혜도 得

�( �t�, 義 �,
�"
홉 �, 智 �) 한다 하였다�.

�? 仁 �, 훌 �, 禮 �, 홈

’ 同 �(�t 훌禮짤 �)

�( 同一한 훌훌�&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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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東武의 �A性內에는 굶子의 性과 命

의 개녕이 모두 포괄되고 따로 其 �I�t 的 �A間으

로서의 身 �( 意 �, ι、 身 �, 形 �) 의 개념을 설정한것

같다 �.
굶子는 �A性은 善하고�( 良知 �, 良館 �) �, 惡은

耳 �, 目의 숍이 外빼을 感受하여 心을 유인 �, 욕
망을 일으킨다 하였다 �. 즉 흉은 心에서 냐오고

惡은 耳�, 目으로 因한 것이라 하였으나 東武는

굶子의 良知 �, 良能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爭→

相 �, 값→圓 등으로 설영했으며 또 초건척으로

우주적 요소를 매개체로 하여 발휘된다고하

였으므로 굶子의 ‘性은 철대적 훌’의 차원。�l

아니라 ‘爭과 欲의 次元등과 같은 상대적인

性 �( 甲 �, 勞 �. 存 �) 의 개념 이므로 그 훌도 절대척

의마의 善이라 할 수 없다 �.
그러나 身의 次元에서 意�, 心�, 身 �, 形은 곧

�t�, 義 �, 禮�, 智라 했으므로 東武는 없꿇的 �A間

像을 善의 �( 性훌 �) 입장에서 관찰한것 같고 이

는 굶子의 耳�, 目에서 欲이 出한다는 관청과는

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�.
그러므로 굶子의 性善이 心的次元으로 국한

시킨 것이라연 東武는 具꿇的 �A間 �( 意 �, 心�, 身�,

形 �) 자체가 善이라 보았고 性엔 相對的인 善

이 존재한다고 본것 같다 �.

�B�. 天 時

東武는 『天勢』에서 知�A의 方훌을 홍間的

관정에서 궁극척으호 �t�, 훌 �, 끓�j 智를 通하여

밝혔다연 『天時』에선 時間的 관챔에서 知�A

의 방법을 궁극적으로 �A問의 意와 性을 避하

여 밝히고 있다 �.
東武의 論理전개방법은 『天努』와 마찬가지

로 『 天時 』에서도 宇옮的 要素 -’it會的 要素

→ �{댐�A的 要素→性意의 방 �t 생 으로 훌훌홉되므로 이

에 對해 考察하고자 한다 �.

〈 홈 �1 �> 에서 宇寅的 要素는 各各 時 �, 財 �,
才 �, 利라는 소유개념의 뺑홈얀次元으로 규갱하

고 �, 그 當옳性 �( 理의 개념 �) 을 察�, 通 �, 修 �, 짧으

로 내타내었고〈홈 �2 �>�, �< 資 �3 �> 에서 추寅的

要累의 �宜’에廣하는 社會的 要素로서 子�(혈 �)

守 �, 立 �, 흩�, 옳이며 이것은 個�A의 �i�n 훌과 훌정훌훌

능력인 智�, 能 �, �#�, 力요흔 어려우므로 �( 難짧… �)

社會的 빠�;융�:�c 복수 �) 인 훌훌움�, 훌훌없 �, 顧엉 �, 勞來

가 바랑직하다 �.�c 良 �, 賢… �) �< 資 �4 �> 그러나 훌

꿇 �. 훌없 �, 뼈뼈 �, 勞來가 그렇게 �4쉽지 않으묘로

그 方홉훌훌을 계속 서솔해 가고 있다 �.�< 혈 �6�-�9�>

〈홈 �6 �> 에서 宇富의 시간적 개념은 物的 次

元이므로 各各의 要素는 變化를 나타낸다 �. �c 앓
急 �, 關흉 �, 取舍 �, 得失 �) 이와같은 개념이 個�A

에 各各 척 용될 예 智 �, 能 �, 材 �, 力은 各各 遭

確 �-�, 짧흉 �-�, 없뽑 �-�, 詳度 �~ 등으로 나타난

다�.�< 훌 �7 �>

그러나 〈쯤 �3 �> 에서 처럼 �{圖�A의 智 �, 能 �, 材
力만으론 守�, 立 �, 효 �, 옳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

로 �( 훌훌論… �) 의 方훌훌움으로 〈찢 �8�,�9 �> 을 서

솔하였다 �. 즉 交 �, 類 �, 徒 �, 服과 �, 이것이 더욱

진행되어 友 �, 客 �, 홈 �, 뽑에 이른다 �.
〈용 �1�0 �> 에서

�( 훌훌움 �, … �) 이 欲 �( 求 �, 成 �, 助 �,

빼 �) 란 �?

個 �A→社會의 개녕으로 확대된 �( 훌論 �,�.�.�. �)

의 개념은 意 �, �I훌 �, 團 �, 志의 복수개념 �( 사회적

개념 �) 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 즉 �C �t�, 훌 �,

핍 �, 智 �) 로 나아가기 위한 大聚의 욕망이다 �.

〈홉 �1�1�,�1�2�>

이것이 �n�t�l�: 會的 관정으론 交�, 類 �, 徒�, 服의 �(耳

�1�3�, 作옳 �.�.�. �) 등으로 나타나고 個�A的 관점으흔

�M�, �I훌 �, 뼈 �. 志의 合 �, 同 �, 짧 �, 近으로 나타난다�.
다시 말하연 �n�t�l�: 會的 관점에서 守 �, 立 �, 잖 �. �f펑

하기 위해선 個 �A의 智 �, 能 �, 材 �, 力만으로 안

되고 다수의 �( 讓論… �) 등이 欲 �( 求 �, 成 �, 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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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 �) 등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交 �, 顆 �. 徒 �, 服을
�( 耳目 �, 作옳 �. �.�.�. �) 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

고 �, 더욱 심층적 입장에선 個�A의 �( 意 �. �I훌 �,
關 �, 志 �) 도 서로 �C���. 合 �, 同 �, 觀 �, 近이 되어야

한다 �.�C 즉 意�. �I훌 �, 뼈 �, 志→交 �, 顆 �, 徒 �, 服-→훌꿇 �)

〈흙 �1�3�.�1�4�.�1�5�>

그러나 �A間이 �1�:�1�1 록〈활 �1�0�-�1�2�> 에서 처럼

샤회적 개인척인 노력을 할지라도 안되는 경

우가 있다 �.
〈홉 �1�3 �> 에선 사회적 업장에서 然諸

�( 승략 �)

에도 휩과 假가 있고 약속에도 훌훌과홉가 있

고 �, 愛敬에도 賢과 훌훌�( 간사함 �) 이 있고 報復

�( 은혜를 갚음 �) 에도 忠과 許가 있다�. 또 〈훌

�1�4�) 에서 �{圍 �A的인 次元에서도 속임의 단계가

있다 �.�C 훌 �$�. 후簡 �, 廳意 �, 꿇問 �) 그러므로 東

武는 〈홉 �1�5 �> 에서 �A間을 事 �, 心 �, 身 �.�4�n 의 次

元에서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�.
東武는 天時에서 宇富나 �A間이나 二重性�( 變

化 �. 홉 �6�) 이 있으므로 個 �A�. 社會에 對한 相

反된 개념을 밝히므로써 知�A의 방향으로 이

끌고 있다 �.
�<�D�< 홉 �1�6 �> 個�A의 智 �, 뿜�, 材�, 力이 홉 �, 쯤 �,

�f�t�. 흉에 의해 훌 �, 薰 �, 빼 �, 層하게 되므로 나

스스로의 智 �, 能 �, 材 �, 力을 공경하여야 한다�.
〈賢 �1�7�) 그렇게 되연 만약 郞夫 �, 小 �A�. 顆훌 �,
讓徒가 있더라도 그들에 의해 오히려 �醒�f훌훌
�( 더러운 사랑으로 인해 돈후하고 신중해정 �)

� 評짧賢 �(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 있음

으로 해서 크게 현영하게 됨 �) �. 銀뚫節 �( 위

션자들에게 설지를 숨기고 곁을 꾸멈 �, 즉 위선

자들에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게 됩 �)

� 許옳得 �( 헬뜻는 우려들에겐 그 헬뭇음을 피

하기 위해 교묘한 꾀를 써서 기만함�)하게 된다 �.
그러므로 훌 �, 함 �. �f�t�. 흉하지 말것을 다시 한

벤 강조한다 �. 즉 醫 �, 쯤 �. �t�i�t�. 흉하여 생기는

�-�4�5�-

小點 �, 小明 �.�� 奇 �. 欲 �P�j 를 정계하였다 �.�< 홉 �1�9 �>

東武는 〈寶 �1�6�>
�"�'�"

�< 흙 �1�9 �> 까지 個 �A�.的。 �l 智 �,
能 �, 材 �, 力이 훌 �, 쯤 �. �f�t�. 흉에게 침식당하는

것을 경계했다연

�C�I�D�< 월 �2�0 �> 에서 �m�t會的 관정에서 友�, 客 �,

홈 �, 홈가 진실된 의미의 耳目�, 作옳 �, 衛뿜 �, 保
훌 〈훌 �1�1�) 로 작용하연 幾 �, 훌훌 �, 뚫 �, 추와 함

께 한다 �C�?�) 하였다�.

�C�I�D�< 훨 �2�1�> 에서 �I훌훌된 意 �, 慮 �. �&�9�,�; 훈가 무

엇인가를 옮하였다�. 즉 究 �Z以言 �( 궁구하여 말

합 �) 이 그 意를 �%를하게는 하지만 그 願�l도 誠

의 有無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훌대로 추측하

지 말라 하였다 �.�< 흙 �2�2�> �c 以下同 �)

東武는 그 例를 〈홉 �2�3 �> 에 제시한다 �.

즉 個�A의 究 �, 훌 �, 閒 �, 빼으로서 言 �, 짧 �, 容 �,

勞에 작용하연 그 意 �. �I훌 �, 뼈 �, 志가 훌한 상태

에서 �( 즉 從容 �; 짧까 �; 忠介 �, 貞良한 상태�) 홈�f

活 �, 進退 �, 安徐 �, 훌近하게 되연 혹시 聞傳 �( 널

려 듣게 핑 �)�. �I�t톨훌 �( 청렴하고 성실함 �) �. 慣佛

�( 업밖에 내지 않는 분노 �) �. 技훌 �( 솜써 �, 손재
주 �) 등을 볼 수도 있다�.
그러냐 誠意 �, 正心 �, 흉身.力이 없는 從容

�( 천천히 �) �. 寶꺼 �( 힘씀 �) �. 忠介〈충성스럽게 도

웅 �) �. 貞良 �( 곧고 어칭 �) 만으로는 盡 �( 意 �, 慮 �,

뼈 �, 志 �) 가 훨 수 없다 �.�< 홉 �2�2�,�2�3�,�2�4 �>

『天勢』에서 具꿇的 인간을 意�, 心�. 身 �, 形으

로 나타댔다연 「天時 �j 에서는 意 �, 心 �, 身 �, 力

으로 나타내었고 〈홈 �2�5 �>

誠意 �, 正心 �, 흉身 �, 一力이 갖추어지지 않은

상태下에서 어쩌 인간의 意 �. �I훌 �, 뼈 �, 志가 지

극할 수 있을까 �? 라고 하였다 �. 또 그와같은

상태 �( 不誠其意 �.�.�. �) 에서는 誠�A의 意일 수 없

다고 〈훌 �2�6 �> 하였다 �.�C 以下同 �)

또 협�A과의 관계 �( 사회적 관정 �) 에서도 不

誠其意 �c �) 하연 接友 �c �) 하기 어렵다



하였고 �, 반대로 협�A과의 관계에서 �( 友 �, 客 �,
홈 �, 뽑 �) 내가 善한 意 �, 心 �, 身 �, 力으로 상대

하연 相對도 훌 �( 友 �, 客 �, 홉 �, 暫 �) 가 된다�.
〈 뤘 �2�7�. �2�8 �>

東武는 〈용 �2�0 �-�- �2�8 �> 에 이르기까지 훨�A과

의 關係에서 誠意 �, 正心 �, 용身.力을 강초하

였고 �, 내가 好 �( 홉과는 구별 �) 하는 차원에서의

對�A관계를 경계하였다�.
즉 샤랑이 살아가는곳 �(天�) 엔 많은 혐 �A關係

�( 友 �, 客 �, 홉 �. 홈 �) 가 있고 그 가운데는 好�( 友 �,

客 �, 홈 �, 뽑 �) 가 있다�.
그러냐 好 �( 友 �, 客 �, 홉 �, 홈 �) 가 있을지라도

그것은 냐의 차원 �( 즉 �, 냐의 意 �, 心�, 身 �, 力 �) 에

서의 �( 友 �, 홍 �, 홉 �, 뺑 �) 이다 �. 즉 주관척 입장

에서의 훨�A關係이다 �. 그러므로 東武는 훌意 �.

正心 �. ‘흥身 �. 一力하는 方훌훌움을論한다 �.
즉 〈홉 �3�1�> �< 활 �3�2 �>

意는 性가운데서 펀안하므로 �, 性을 알연 意

가 편안하다�.�( 즉 �, 意는 性中에 포함되므로 �, 性
을 알연 意는 자연히 알게 된다 �.�) 그러 므로

���A 하는데 있어서 性을 아는데 이르지 못한

다는것은 정성스런 意 �( 훌훌훌 �) 가 되는 것이 힘

들고 萬物을 밝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正心하

기 힘들다는 것이다 �.�( 以下同 �)

그러므로 致知性 �, 明萬物 �, 효天下 �, 通훌�E園하

연 훌훌意�, 正心 �. �t홍身.力이 된다 �.
그러 나 意識 �, 心正 �, 身훌 �. 力-셰 이르기 위

한 과갱인 훌�&意 �, 正心 �, 용身.力 �( 未意훌훌 �.

未心正 �, 未身홉 �, 未力 �-�) 이 �i훌性하게 되연 갱

차 誠의 단계로 간다 �.�< 표 �4 참초 �> �( 以下同 �)

�( 資 �3�3 �)

그러연 훌性 格物 �. 任重 �. 敬園의 方홉은 무

엇인가 �?
〈훨 �3�4 �> 에서 反훌私

�( 개인의 거짓되고 망

령됨을 반성한다 �) 精切훌 �, 짧志節 �,�J�f�i�1 睡愈해야

한다 하였다 �.

〈表 �4 �>

〈결과〉 〈과정〉

효心身力
誠
正
修

�-

鍵
觸-
뼈
觸

�/�I
、

�/�I
、�(
「
�/�l
、

�/�l
、

誠
正
훌
一

意
心
身
力 �E혈

�( 以下同 �)

〈훌 �3�5 �> 知 �A에 있어 精훌훌스렵게 意 �( 誠意 �)

를 致였�]�( 극진한데까지 이르게 함 �) 하연 그 意

誠은 능히 性과 견줄만 하다 �.
그러연 能性이란 무엇인가 �? �C�D 홈天 �@事

天하는 것이다�.�( 以下同 �)

�3횟武는 性의 개념을 �2 가지로 성정하였마 �.
〈 혐 �3�6 �>

즉 知天이란 곧 性이요 즉 性속에 性과

專天이란 그것의 意이다�. 意의 뭇을 알게

된다 �.
그러므로 東武는 致知 誠意하더라도 意誠을

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�.
왜냐하연 〈홈 �3�6 �> 에서 처 렵 ���A 어�l 있어서

性과 意를 구분하기 힘플기 때문이다 �.
東武는 구체쩍인 例를 들어 性과 흉、�, 物과

心 �. 天下와 身 �, 國과 家 �(力 �) 을 비교하였다 �.
〈 홈 �3�8�>

東武의 훌좋的 �A間觀에 의하여 누구냐 知

天 �, 事天하는 것이 아니고 훌�t�� 識意할 수 있

는 �A間에게만 知天 �, 事天이 가능한 것이다 �.
�(�����)

따라서 �����. 告子 �, 훌土 �, 愚民에 各各 性 �-
意 �, �#�.�)�- 心 �, 身 �, 國-家를 배열하였다 �.
東武는 이들 같이 性과 意가 相反되게 나타

�.�:�-�4�6�-



날 경우는 知�A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를 �. 此
四者 敗�t 之陽홉也

’

라 하였다 �.
또 굶子의 말을 인용하여 不充之不足 앓性이

‘덜된 상태 �, 學間恩、辦이 덜된 상태 �) 으로써 父

母를 성긴다 했다�.�( 性과 意를 구별하는 훗�o�j 、의

단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데 知�A을 할려고 합

을 일걷는 말인것 같다�J
東武는 意 �, 心 �, 身 �, 力중 意 �(性�) 에 中點을

두어 意와 性과의 관계에 대해 설영한다 �.
〈 홈 �3�9 �>

�@ 意는 性을 主宰한다 �.
�(�2�) 性은 意의 �� 이 된다 �.
�@ 意는 매얼 �" 얻어지는 바이고

�@ 性은 매일 �" 쌓여지는 바이다�.
�@ 意가 �, 웅직여 求知 하는데 이는 性의

得知 탓으로 돌린다 �.
그러므로 得知者는 意요 흩홉知者는性이요

월求則훌性이다�. ��흩種則 �$�� 홍이다�.
이를 정려하연 아래와 같다 �.

〈표 �5 �>

�( 뿔 問 �) �a恩홉 �)

↑ ↑
훌知 �( 種 �)�=�. 求知 �@�f 용 知

�I�I ↑ ↑
性 �= 훌性 �@ 意

�l�' �I

훌積이란 �( 홉知의 반대 �) �C�D 得知는되나 買

求知가 안되는 상황 �( 養性이 안되는 상황 �) 과

�@ 웰求知는 되나 得知가 안되는 상황〈意가存

훈하지 않은 상황 �) 이 되므로 �C�D�,�@ 의 상황이

나타냥을 �$ 意략 하였다 �.
〈 훌 �4�0�> 東武는 知�A의 결론을 다음과 같

이 내 라고 있다 �. 즉 學과 뼈의 道는 나의 意

에서 求할 뿐이고 思와 辦의 道는 냐의 性에

훌되어 있을 뿐이다 �.
�@ 그러므로 誠意를 택혜야 하지 없�l는가�?
�@ 중용을 지켜 능히 천성을 쫓는다�.

�@과 �@는 �; 率性 �Z謂道 〈中庸〉란 性의 고

요합 �( 靜�) 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性이 움직여情

을 일으켜 惡을 수반하므로 본래의 性을 따라

간다는 말이다�.
이것은 �@의 識意와 같은 뭇으로 識이란 定

의 의미로 不動을 가지고 情이 일어냐지 않게

하는 상태 를 말한다 �.
그러므로 훌性 �( 즉 짧性의 홉흉한상태 �) 하연

이것이 곧 훌意가 된다�;
誠意와 훌훌性과같은 의미로 쓰인 훌훌其心하

는 者 �1�8�> �( 즉 心을 寂然하게 하여 屬훌올 달

는 의미가 아닌 屬앓은 밝게 하되 見뼈은 일

으키지 않는 마음상태 즉 훌知格物하는 상태�)

에 있어서는 其性을 알고 用意가 무궁하다 �.
그러므로 盡其心 �( 致知格物의 마음가짐 �) →

知其性→盡得性理하게 된다�.
따라서 性의 理를 아는 者는 냐의 지각중에

구별이냐 차별이 없는 모양이 완벽히 갖추어져

있는 바 이를 훌훌性이라하였다 �.
즉 원래 훌훌性이란�1�8�> ‘현상의 근원이 되는

본체척 存훈가 아니고 현상을 현상으로 있게

하는 道理로서 �, 현상을 며냐서는 폰재하는 것

이 아닌 즉 ‘理와 性”이 얼치된 ‘혐理盡性”

의 道學的 사고이다 �.�< 程 �!�!�I�J 道〉

그러므로 東武는 知 �A의 방법으로 識意 �, 盡

性 �, 率性을 주장하였다 �. 이를 要約하연

�( 思홉 �)
�I

心 �|

。 盡其�I�U←→ �I�. 知其性→龜훌性理 �I �I�.�. �I �I
→盡性 �I �I 團 �I �I

�2�. 無뭘用意 �I�. �I
�( 學問 �)

�-�4�7�- ��



。앓性 �= 誠意 �= 率性

�N�. 월括 뭘 考훌

東홉는 「홈行篇」에서 知�A의 方홉에 대해

꿇하였다 �.
〈홉 〉에서 �A間의 誠과 월를 안다연 不

훌-.正心-→不動心→中빼而無없이 된다 하였다 �.
그러나 〈홉 〉에서 자기의 훌이 未훌한상 �-

태에서는 他�A의 誠과 홉를 구별하지 못하므

로 스스로 효識한 後에야 知 �A할 수 있다 하

였다�.
그러므로 �E�i�B 誠의 立 �, 不立의 정도에 따라

知 �A�;�L 外훌 ���A�;�L 中心者 知�A之半中心者 등과

같이 톨이 생긴다 하였다�.
「 홈行빼 」 以後에 지어진 「 天努 �J �r 天時 �j

에서도 훗�D�A하기 위한 方홉훌움을꿇하고 있다 �.
東武는 「天努」에서 宇寅的 要素를 �努�,

會 �, 倫 �, 方’의 차원과
‘

機 �, 옳 �, 身 �, 址’의 次

元으로 二分하고 그에 廳하는 �A�I 핍의 �M�(初的

인 心性인 �( 四端 �;�L�� 옮也 �) 權 �, 짧�, 行 �. 作이 各

各 萬→爭→相의 상태와 �, 欲→圖의 상태로 발

전되며 各各 行 �( �t�, 義 �, 좁�, 智 �) 와 得 �( �t�, 훌 �,

흉 智�) 상태로 되어 各各 �( 홈�, 巧 �, 훌 �, 使 �) 者

와 �( 仁 �, 義 �, 禮�, 智 �) 者가 냐온다 하였다 �. →用
�(�t�:�, 義 �, 魔 홈�)�, 存 �( 仁 �, 義 �, 禮 �, 智 �) 또 짧�,

짧 �, 行�, 作이 社會的 要素로 나타날때 즉 �1�/�f�,

�( 植 �, 짧 �, 身 �, ���) 이 理의 방향 �( 宇짧的 要素로

서의 天 �, 世 �, 倫�, 地 �) 의 誠信 �, 正直 �, 짧通 �, 周

察에 의해 대중의 훌�, 훌 �, 力 �, 行에 힘입어 �g명

耳 �, 홉眼 �,�i�i�i 行 �, 盤據의 상태로 되어 쫓 �( 仁 �,
훌 �, 禮�, 智 �) 하게 되어 �( 훌 傑�, 흉 �, 훗 �) 者가 된

다 하였다 �r→勞 �( �t�, 옳 禮�. 智 �) 또 具�m的 存

在로서의 �/ ＼間은 意 �, 心 �, 身 �, 形의 「뼈 �, 上�l 表 �,

止」함이 通環 �. 出奇 �, 行正 �, 好活 등으로 나타

나며 곧 �t�, 義 �, 禮 �. 활가�되어 聚 �( 意 �, 心�, 身 �,
形 �) 에 있어서는→同 �( �t�, 義 �, 좁�, 智 �) 가 된다 �.
그러므로 「天횡」에서 東武는 性인 �1�:�:�, 義 �,

禮 �, 智를 知 �/ ＼의 한 방볍으로 用하였다 �.
東武는 「天時」에서 宇寅的 要素인 察 �, 通 �,

훌 �, 播에 훌�#應하는 �m�:會的 要累인 守�, 立 �, 효 �,

옳를 對象으로 삼아 그것이 되기 위한 �A間

心性의 內面을 밝히고 있다 �.
즉 守�, 立 �, 효�, 흉이 個 �A의 智 �, 能 �, 材 �, 力만

으론 안되므로 大聚의 훌훌훌움�, 훌훌홉���, 動행 �, 勞來

가 필요하다 하였다 �. 그것이 되기 위해서 �K�d�:

會的으론 交顆從 �n�� 과 友�. 客 �, 홈�, 뽑의 과정 이

필요하고 個 �A的으론 意慮뼈 �,좋의 合 �, 同 �, 훌 �,

近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였다 �.
그러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도 �A間의 內

部엔 �t�t 假 �, 誠偏 �, 實훌훌 �, 忠許 등과 같은 二重

性이 존재하므로 東武는 었�J�A 難哲…濟聚難轉이

라 한탄한다 �.
�A 間의 二重性은 智 �, 能 �, 材 �, 力의 훌 �, 함 �, ���,

흉에서 생기므로 意�, 慮 �, 뽑 �, 志를 究 �Z以릅 �, 探

�Z以짧 �, 觀之以容 �, 端之以勞로써 뭘하게 해야

한다 하였다 �. 그렇게 하연 從容뿜活하여 념랴

플을지 몰라도 �( 以下同 �) 그러나 그와같은 意 �,

慮 �, 뼈 �, 농도 과연 꿇 �( �" �) 인가 �?

즉 究言 �, 探 �, 閒容 �, 해勞 등의 意�, �1흉 �, 뼈 �,

志가 아닌 誠意 �, 正心 �, �t 용身 �, 力으로서의 마

음자세를 강조하였다 �.
그러냐 이와같은 誠훌 �, 도 주관적인 감정

에서 나오는 誠意 �~ 가 아니라 致知性에서 냐-、
오는 誠意 �,�!�!�I�I 萬빼에서 냐오는 正心 立天下에

파파호른융화通經國에서 나오둔τ좌파
말로 各各 能性 �( 知天 �, 페�I 天 �) �, 能뺑 �(���A�. 治

�A�) 能天下 �( 知立 �, 能立 �) 홉�g國 �(�� 欲 �, 安欲 �)
‘ -‘�~
한다 하였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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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東武는 또한번 부갱한다�. 즉 敎知훌훌

훌훌�, 格物正心 信天下흉身 �, 뾰‘園확象 하여도 意

誠 �, 心正 �, 身훌 �, 家齊가 진실로 어렵다 하였다�.
왜 냐하연 냐타냐는 意가 識意인지 �$ 意인지를

모르기 때문이다 �.

性이란 意 �( 得知 �) 가 養性 �(�J�t 求 �) 의 상태下

에서 存在할때 를 말합이 요 �.�( 훌知者 �)

단지 得知만으로써의 意는 性일 수 없다 �.
그러연 그 흉는 어다서 나오는가 �? 바로 學과

問에서 나오고 �, 性은 어디서 나오는가 �? 바로

天 努

〈표 �6 �>

思와 홉에서 나온다 하였다 �.
그러므로 훌스런 意이연 그것이 바로 훌性한

상태下에서의 意이므로 곧 性이 된다 �.�( 盡性 �)

그러므로 위에서 꿇한 性과 意의 구별은 盡

其心者 �( 그 마음에 지극함이 있는 者 �) 에겐 그

것이 곧 性이요 意가 된다 �.
그러므로 賴는-없을위해서는흙갚월

의 盡性을 강초하였다 �.�( 知 �A을 위해션 훌훌性을

검탤륙앞」올표로 양음 �) �:

ζ←」、

努 會 倫 方

�( 폼뼈� 觸 �,
�I
審뼈쪽뽕�3

樓 훌훌 行 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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껴훌成要素 ?쏠f홉性 흉흉 化

宇 天 天 時 효 察 g￥ 有 t월 急

�'�i�t�i 世 世 材 宜 通 財 有 關 ��
的

�A 才 有 舍
要 �A  � ��:�i�[ .흥 才 取

素 ‘ 地 地 利 宜 빼훌 利 有 4망 失

인 샤 회 인 사 회

�i�t 天 下 智 (훌훌) 홉훌 論 子 f홉 뼈6훌 �(RÙ�) 有 交 友

會 世 間 ���(�:Ëä�) 훌흉 홉t 子 r표 錯흉 〔짧) 有 類 客
的

材 �(�f�t�) ÖÌ�f�J�J �� �i�f용 �(�i�f�) 有要 �A 中 子 立 從 ��

쫓 地 �t 力(흉) �� 來 子 守 詳度 �(O•�) 有 服 훌훌

意(읍) 欲 �f�1�c 交-→耳 目 友-→耳 �B

�IÖÌ �(T��) �� 成 훨→作옳 客→作옳

團(훌) �� 助 從→衛홈 홉→衛뿜

志(近) �� �tÖÌ 服-→保훌 뽑→保護

天 時

〈표 �7 �>

天 時

�( 宇富的 要素 �)

�| 察遭흉樓 �| ←→ �l

〈표 �8 �>

�( 社會的 要累 �)

守立 �I훌훌

훌�t 會的 �.�.�. 훗 類 從 服

個�A的 �.�.�.�.�.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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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v�. 結 �� ‘
톨히

天努의 結論

�1�. �r 獨行篇 」이 各各에 對한 仁�, 義�, 禮 �,

智와 心愈、에의한 知�A이라연 �. �r 天努」는 仁�,

義 �, 禮�, 智를 한 屬性으로 보아 훌等的 性의 개

념으로서의 �9�i�D�A 이다 �.
�2�. 東武의 性의 개념은 굶子의 性에 훌짧얀

�A間觀을 부과하여 �{댐別的 �A問홈性에 의한 며

類型의 性의 개념올 갖는다 �.
�3�. 굶子의 性善이 心的 솟元에서 철대성이

요구되었다연 東武의 性善은 心과 身
�( 意 �, 心�,

身 �, 形 �) 의 兩面性으로 관찰되며 절대척 이 아

닌 상대적 개념의 性善으로 보인다 �.
�4�. 知의 新홉念인 혜�n 톨 �. ��훌率 �, 行檢 �, 作農�}

分化가 며類훨의 �A間행과 그에 睡하는 뾰으로

나타난다 �.
�5�. 굶子의 存心과 救放 �.�c�.�'�"�' 은 東훌의 爭→相 �,

欲→圓의 次元으로 보여진다�.

天時의
�*
훌훌훌

�1�. 知�A을 위혜 宇짧的 要素 �-�+ 훌�t홈的 要훌

→個 �A的 要훌가 動員되었고 �1�1 홈的으론 意와

性으로 훌훌結되었다�.
�2�. 훨意와 �$ 意의 차이는 養性의 有無에 의

혜 �� 定된다 �.
�3�. 知�A을 위한 훌性의 상태는 곧 훨意요

짧性이다 �.
�4�. �r 天홉」에서의 ���A�o�l 天과 性 �( �t�. 훌 �,

�i 륭�, 활 �) 올 中心으로한 知�A�o�l 라연 「天時」 에

서의 知�A은 天과 빼 �( 意 �, 慮 �, 짧 �. �,훈 �) 을 中心

으로한 意와 性으로 훌結된것 같다�.

�S호

�1�) 中國思想史 �p�.�6�0�.

�2�) 宋-炳 �; �r 이제마 철학의 학운적 배경과

사상의학 성럽에 대한 고찰」

�3�) 韓園關學史 �p�.�3�1�.

�4�) 뺑國簡뿔史 �p�.�4�9�.

�5�) 中國思想史 �p�.�2�2�.
�6�) 十八史略 �p�.�4�4�.

�7�) �1�4�) 十八史略

�1�4�)�-�1�) 中國思想、史 �p�.�2�3�.

�1�4�)�-�2�) 中園思想史 �p�. �2�6 �2�8�.

�1�5�) 中홈思뺑史 �p�.�6�0�.

�1�6�) 中園思흉、史 �p�.�6�1�.

�1�7�) 격치고 �p�.�4�4�.
�1�8�) 中團思想史 �p�.�1�8�0�.

�1�9�) 中園思想史 �p�.�1�9�5�.

훌흥文 �.
�1�. 홈훌훌 �: 李홉馬 �( 大陽훌�t�)

�2�. 훌훌훌짧훌史 �: 훌宗훌훌 �( 풀世出版�j�f�:�)

�3�. 中園思、뺑史 �: 훌內훌雄 �( 톨江出版�j�f�:�)

�4�. 十八史 �l 홈

�5�. 李홉罵 홈훌의 훌問的 背景과 며훌홈훌 成

立에 훨한 考察 �: 宋一炳 �.
�6�. 굶子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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